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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1월 8일(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원인 및 진상의 

조속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 ▲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보고·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문제, ▲ 대통령실의 대응 조치, ▲안전

관리메뉴얼 및 재난안전통신망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선물 받은 풍산개의 위탁 관리와 

관련한 질의, ▲ 채권시장 자금경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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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 실시

- 어제(11. 8.) 국정감사, 오늘(11. 9.) 전체회의 개회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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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 함박도 관할권과 관련한 질의,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질의, ▲ 북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운용과 대통령 관저 기동대 배치 등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9일(수)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소관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끝.


